
EU-중국, 탄소세 부과 놓고 “대립”
중국, 항공 추가비용 연간 3조원 상회 … 환경보호 인정하나 비합리적

유럽연합(EU)의 탄소세 부과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이 2030년까지 연간 180억위안(약 3조1944억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중국 민항국장이 3월5일 지적했다.

리자샹(李家祥) 민항국장은 역내를 오가는 모든 항공기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EU의 조치

에 따라 중국 항공사들의 연간 비용이 초기에는 8억위안, 2020년까지는 30억위안, 2030년까지는 180억위안 증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리자샹 국장은 중국이 탄소세 부과 방안을 중단하라고 EU를 계속 압박할 것이지만 보복행위를 할 계획은

없다면서 “협력과 화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다른 기구들을 통한 대화 등 긍정적인 조

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려는 EU의 의도는 인정하나 이를 위한 조치들은 다른 나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는 이산화탄소 배출거래체제(ETS)에 2012년부터 항공업을 포함하고 역내 27개 회원국을 드나드는 항공

기가 탄소 배출 상한선을 넘으면 부담금(탄소세)을 물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중국, 인디아 등은 EU가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탄소세 부과 조치로 항공요금 인

상과 비용 증가가 초래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 항공당국은 2월 즐어 중국 항공사들에게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EU의 ETS에 참여하는 것을 금

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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